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대보건설 올림픽대교 개선공사 현장 충돌협착 사고 件  
안전기획팀

‘22.12.07. 10:00 

□ 시공사  : 대보건설㈜ (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4위)

□ 현장개요

   ◾현 장 명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 개선공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대로 59-3, 풍납동)

   ◾공사금액 : 433억

   ◾공사기간 : 2016년 04월 ~2022년 12월

   ◾공사규모 : 램프신설 : L=1,383m, 램프이설 : L=1,309m, 올림픽대로 이설 : 하남방향(L=1.21㎞)

□ 재해내용

  ‘22.12.05(월) 10시36분경 올림픽대로 본선부 조각공원 회차로에서 아스콘 포장작업을 위해 전면방향 

    건설기계장비 (피니셔 등) 신호업무를 하던 중 후면방향에서 후진중이던 타이어롤러에 협착되어 병원 

    에서 치료하던 중 당일 22:00경 사망한 재해임.

□ 재해사진

□ 피해상황                                  

 ▷ 인적피해 : 1명 사망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타이어롤러 운전원의 장비 진행 방향(후진) 주시 태만 및 신호수의 자기방어 최우선 원칙 미숙지

 ▷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재해사례 전파 

 ▷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운전원 및 신호/유도원에 대한 충돌협착 예방 교육 시행

    - 신호 및 유도원의 자기방어 최우선 원칙 주지

 ▷ 도로 포장 등 건설기계 작업전 상기 재해 사례를 위험성평가 반영 및 안전대책 수립 후 이행 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후방카메라, 경보음 등 안전점검 실시 및 필요시 충돌협착방지 스마트 

    안전시스템 적용



■ 언론 보도자료(SBS 외)

올림픽대교 공사현장서 또 사고사…대보건설 중대재해법 조사

올림픽대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6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시
공사인 대보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 개선 공사 현장에서 A(67) 씨의 신체 일부가 차량에 끼이
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도로포장 작업의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도로포장을 
위해 후진하던 차량(타이어롤러)에 오른쪽 다리가 낀 것으로 전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치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해 대보건설 측은 작년 8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보건설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